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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역 사업장 폐수 알킬페놀류의 배출 특성 및 수생태계 위해성 평가

Ⅰ  연구목적 및 필요성 
 국내에서 알킬페놀류(노닐 및 옥틸페놀)를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 1순위로 지정·관리하고 있으나, 현재 부산

지역 사업장 폐수 모니터링 조사는 전무한 실정
 부산지역 사업장폐수 방류수 중 알킬페놀류 모니터링을 통한 업종·시설 규모별 배출특성 조사 및 사업장 폐수 

방류에 따른 수생태계 위해성 평가 수행
1)

Ⅱ  주요 연구내용
 기 간 : 2024. 1. ~ 12.(1년) 
 대 상 : 2022년~2023년 부산지역 사업장 폐수 배출수 146개
           2024년 1~10월 기장군 하수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
 항 목 : 알킬페놀류(노닐페놀, 옥틸페놀)

Ⅲ  연구결과
 (노닐 및 옥틸페놀 배출특성) 부산지역 사업장폐수 방류수 중 노닐페놀 평균 0.922 μg/L(검출빈도 : 20 %), 

옥틸페놀 6.410 μg/L(검출빈도 : 55 %)로 검출
    → 노닐페놀의 산업계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물질로서 옥틸페놀 검출 증가
 (사업장 업종별 배출 특성) 노닐 및 옥틸페놀 모두 철강·금속가공 및 세차시설 업종에서 높은 농도 및 검출빈도

를 보임
 (방류수 배출에 따른 수생태계 위해성 평가) 환경 유해지수 산출 결과, 노닐페놀 140개소, 옥틸페놀 105개소에서 

안전 수준임을 확인함. 그러나 노닐페놀 6개소(4.1 %), 옥틸페놀 41개소(28.1 %)에서 ‘높은 위해성’ 수준 나타냄
    → 추후 주요 배출 업종인 철강·금속가공, 세차시설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
 (하수처리장 처리효율 분석) 하수처리장 내 평균 처리효율은 노닐페놀 94 %, 옥틸페놀 80 % → 안정적인 처리

효율을 위해 고도화된 흡착 및 화학적 처리공정 고려 필요
 (결론) 부산지역 사업장 배출수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알킬페놀류의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장기적 

모니터링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법제화 및 국제적 규제 수준에 상응하는 관리 방안 개발 필요

Ⅳ  활용계획
 노닐 및 옥틸페놀의 수질 배출허용기준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
 부산지역 노닐 및 옥틸페놀 배출특성 조사를 통한 배출원 점검·관리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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